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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클럽 토론

이 춘 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덕클럽 발제 토론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성현 원장님께서 짧은

시간에 상당히 방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드레스덴선

언이 발표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니, 연구 시점도 아주 적절하다고 생

각합니다.

마침 제가 통일준비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과제

들도 대부분 현실성이 있어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원장님 발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4가지

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실진단과 이슈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남북협력과 통일 이슈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많이 위축되

었습니다. 정부조직이 과학기술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다시 미래창조과학부로 개

편되면서 행정조직이 축소되었고,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도 10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TEPI를 제외하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원들의 북한 연구와 전문

가 네트워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최근 다시 살아나는 북한 연구도 DMZ평화공원,

자원, 인도적 지원 등의 타 부처 대형 이슈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 과학기술계의

이슈 주도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2. 주요 과제와 건의에 대한 소견입니다.

제안하신 과제 중 많은 것들을 현재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침 통일부에서 관련 연구 보고서 수백권을 DB화해서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

니, 원장님 보고서도 여기에 포함시켜 활용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 중에서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를 DMZ평화공원 내에 설치하자고 하신

것은 과거의 논의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협력센터는 북한 과학원과

STEPI가 협정을 맺어 평양에 설치하려다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DMZ도 논의되었으

나 북한 과학원에서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3.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는 경제분과 소속입니다. 8월 7일 회의에서 과학기술계를 대표해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렸고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경제분과에서 수행중인 과제에 “남북

IT/지식산업"이 있고 제가 책임을 맡고 있고요. 여타 과제에는 북중러 다자간협력,

민생 인프라, 특구 지원, 철도 연결, 탈북자 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회문화, 법제 등의 다른 분과에서 추진 중인 과제에 DMZ 생태공원, 산림녹화,

농업, 의료, 보건 등이 있고, 여기에 과학기술 전공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일

준비위원회 구성원이 아니어도, 과제 내용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4. 제가 생각하는 정책 대안입니다.

저는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의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이를 건의하였고 곧 실행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국가과학기술계획과

과학원, 대학 등에 대한 동향연구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STEPI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과학기술계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이것이

채택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 때 관련부처와 학계, 언론계, 통일준비위원회 등

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분단 70주년 행사들을 전환점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